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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참 위험합니다. 계단에서 구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계단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

우리 회원들은 다른 단체인원에 비해 10분의 1정도 밖에 사고가 안 납니다. 왜냐하면 설교한때 매일 조심하

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런 것입니다. 예수님도 설교할 때 꼭 스스로 조심하라, 자기가 조심하라고 늘 이야

기 하셨습니다. 

작품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.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. 하루를 살아도 

목적이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쓰고 글을 쓰고 또 말을 하고 합니다. 

작품전을 하면서도 ‘이번 작품전을 할 때 전도는 몇 명해야지’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옛날과 다르게 

해야 합니다.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에(전도에) 목적을 두고 해야 합니다. 

학생들은 무조건 신앙만 넣어 주지 말고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으니 고3들은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. 고등

학생들은 기르고 키우고 해야 합니다. 고3들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해시키면서 해나가야 합니다. 자

꾸 다뤄보면 알게 됩니다. 지도자들은 무조건 애들을 꽁꽁 묶어서 신앙만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따

라오게만 됩니다. 무조건 여유를 가지고 뭘 먹여가면서 해야 합니다. 신앙적인 것만 한참 가르치고 가면 사회

는 막 발달되어가니까 나중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애들이 신앙을 중심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. 그러니 

학생들은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. 

앞으로 방송국으로 해서 나가야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. 변화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. 계속 변화를 가져

야 합니다.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 세계를 통솔 하지 못합니다. 

시대가 발달 되서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운영해야하고 그래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. 옛날보다 다르게 하는 

것은 그 만큼 시대의 혜택이 있습니다. 연구를 하고 계속 또 하고 꿈틀거리고 자꾸 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. 

늘 같은 사람도 옛날식으로 하면 자기 자신이 답답해서 자기 자신을 못 살려 갑니다.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

다. 그러니 항상 다르게 변해 가야 합니다. 

필리핀 가는 사람은 교육을 철통같이 시켜줘야 합니다. 안전하지 못하니 조심시켜야합니다. 

사람 머리는 금방 교육해도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. 먹는 것도 어디 빠뜨려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? 여러분을 

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. 

우리들은 한 번을 들어도 감각이 예리해야 됩니다. 

전체적인 것을 살펴야 합니다. 세계의 각 나라도 전체적으로 살펴야 됩니다.

본인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. 본인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. 

 


